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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6. 5. 22.(금) 16:00

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 
지원대책 점검

-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(5.22.)
- 쪽방촌 주민, 독거노인,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현장점검 및 지원대책 논의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올여름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

위해 5월 22일(금) 관계기관 점검회의*를 개최했다.

  * 참석기관: 중앙부처(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기후에너지환경부·고용노동부·기상청), 17개 시도

 최근 때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(5.16.)함에 따라, 지난 20

일(수)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 대

책 추진을 강조했다.

 이에 따라,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별로 추진하고 

있는 현장점검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, 추진 중인 대책을 더욱 

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.

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소통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며, 무더위쉼터와 폭염 

취약 분야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. 특히, 쪽방주민·독거노

인 등 보호를 위해 노후 냉방기기 점검과 건강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고, 

소규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에어컨 등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에

서 폭염 안전수칙*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.

  * 충분한 물과 휴식, 보냉장구 제공, 폭염 시 작업 중지 등

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“정부가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

라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, 쪽방주민, 독거노인, 옥

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행정력

을 집중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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